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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 신다혜 객원기자(dhshin131@techm.kr) 사진 송은지

서울 통의동 골목길, 경복궁 담장을 따라가다 보면 보안

여관이 보인다. 다른 건물들에 비해 소박한 외양은 자칫 

지나치기 쉽지만, 요새 좀처럼 볼 수 없는 ‘여관’ 간판은 

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. 

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면 한 눈에도 오래돼 보

이는 소품들이 손님을 맞이한다. 미성년자 출입금지 경

고 푯말과 벽에 적힌 중국집 전화번호, 삐걱대는 마룻바

닥 소리와 세월의 냄새는 누군가에게는 향수를, 젊은이

들에게는 새로운 느낌을 준다.

보안여관은 1930년대에 문을 열어 2004년까지 여

관으로 운영됐다. 이후 최성우 보안여관 대표(일맥문화

재단 이사장)에 의해 작품전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. 

보안여관의 전시회를 알고 방문하는 관람객도 있지만 경

복궁을 산책하던 관광객이나 북악산을 등반하고 내려가

다가 방문하는 이들도 많다. 허름한 건물, 창문 너머로 

보이는 미술 작품이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 것. 

보안여관은 시인 서정주와 김동리 등 문인들이 함께 모

여 문예동인지 ‘시인부락’을 창간한 곳이기도 하다. 이 외

에도 이상, 이중섭 등도 보안여관을 드나들었던 것으로 

알려져 있다. 

옛 문인들의 쉼터이자 예술창작 공간이었던 보안여

관은 이제 색다른 예술 공간으로 맥을 잇고 있다. 최 대

표는 올해 7월 보안여관 바로 옆에 ‘보안 1942’를 오픈했

다. 보안 1942는 카페와 책방, 전시 갤러리와 게스트하우

스를 갖추고 있는데, 젊은 예술인들이 모여 작품을 구상

하고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한다. 

최 대표는 “보안여관과 보안 1942는 단순한 작품 갤

러리가 아닌 복합문화공간”이라며 “이곳을 찾는 젊은이

들이 많은 이유는 오랜 세월과 흔적을 간직한 공간이 오

히려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일 것”이라고 말했다. 

낡은 여관을 
복합문화공간으로… 
콘텐츠의 마법

핫플레이스①

최성우 대표는 보안여관 공간 안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소통하고 

각각의 역량을 발휘하는 문화 거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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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여관은 1942생활밀착형 예술 공간이다.

보안여관에서는 여관을 운영할 당시 있었던 

소품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.

신관 아트 스페이스 보안 1942 지하에 위치한 보안책방

보안여관의 객실에는 각각의 작품이 전시된다.

보안여관은 서정주, 김동리 등 다양한 문인들이 모여 

최초의 문학 동인지 시인부락을 만든 곳이다.

보안여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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